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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Podaegi, a traditional Korean childcare product, are spreading abroad like a trend. Sites specializing in the 

sale of ' Podaegi have been created in the UK, France, and the US, and their popularity is increasing. In addition, 

China's preference for safe products and demand for global products and premium baby products are rapidly 

increasing. Nevertheless, the proportion of baby products in Korea is still very small.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find the differentiated value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of Podaegi by finding a form and method similar to 

Podaegi and overseas. The research method was reviewed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actual cases. As a result, 

Podaegi has high practicality and emotional value, and attachment parenting is possible. When the stages of 

attachment parenting were compared and analyzed, it was confirmed that attachment parenting is possible for a wider 

age group than others, and that Korean traditional Podaegi has developed differently from Western ones, and that 

Korean Podaegi is very advantageous for attachment parenting. Therefore, in the future, Korea's Podaegi needs to 

meet overseas import standards, propose designs that fit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mote and develop differentiated 

values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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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최근 뉴욕의 중산층과 고학력 엄마들 사이에서 한국의 전통적 육아 용품인 포대기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맨해튼의 육아 용품점에서는 포대기(Podegi)를 사용하는 법에 대한 강의가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고, 아마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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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aegi’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생겨나고 6~7 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인기 헐리우드 배우들에게도 포대기를

잘 알고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그 인기를 실감하게 한다.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피트 부부, 가수 그웬 스테파니, 

배우 캐리 러셀 등 영향력이 큰 배우들이 포대기를 착장 한 사진이 여기 저기 실리면서 더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2017 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영화 홍보 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포대기를

선물했는데, 그는 포대기를 보자마자 어떤 용도인 지 잘 알고 있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에서도

‘Podaegi’란 이름 그대로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촌스럽고 아기들의 다리 모양이 예쁘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있던 포대기가 뉴욕 부모들 사이에서 실용성과 아이와 밀착이 잘 되어 아이와 엄마를

이어주는 놀라운 물건이라는 찬사를 한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를 헝겊 천으로 감싸 업는 방식의 포대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일상 생활에 항상 함께 하면서 정작 우리 한국에서는 그 동안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에서는 편리하고 세련된 형태의 서양식 육아 용품들을 선호하는 부모들에게

포대기는 점차 외면당하였으나 오히려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육아 소비문화를 살펴볼 때 최근 국가 경제의 초고도 성장으로 인한 경제력 향상과 장기간 이어진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일명 식스포켓(Six pockets) 현상이 발견되고, 멜라민 분유 파동 등으로 인해 안전한

제품에 대한 선호가 폭증하면서, 글로벌 제품과 프리미엄 육아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중국 육아용품

시장에서 한국 육아용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매우 적은 수준으로, 시장의 확장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여진다(Choi,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포대기와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포대기의 차별적 가치를 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실제 사례분석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포대기와 어머니, 애착육아의 관련어를 중심

으로 문헌 및 보도 자료를 검색하였고, 포대기와 유사한 육아용품 사용 기록과 형태를 국가별로 조사하였다. 특히,

포대기의 시초를 추정할 만한 문헌 연구의 고찰로 포대기의 용도, 차별성, 그 근원을 고찰하였고, 시대적으로 요구되

어진 포대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포대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2. Why pay attention to Podaegi

2.1. Function of Podaegi

포대기가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실용성과 감성적 가치 때문이다. 아이를 업고도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대가 가능하고 가방에 넣을 수 있고 가볍다는 점, 아이를 유모차에 싣고 이동할 때보다 아이를 업고

있으면 아이의 반응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엄마와 아이와 항상 체온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아이의

심리적 발달뿐 아니라 엄마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다(Shin, 2012; Song, 2004).

2.2. Attachment Parenting

포대기가 아이의 심리적 발달에 좋다는 것은 ‘애착육아’를 말하는데, 애착육아는 미국의 소아과 전문의 William 

Sears et al.(2020)가 연구한 육아법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아이와 부모 간의 긍정적 유대가 아이를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긍심과 자신감을 발달시켜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Kim &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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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Yoo & Kim, 2018). 국내에는 1984 년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애착육아가 강조되면서 2012 년 EBS 

다큐멘터리에서 전통적 육아법이 애착형성에 적절하다고 설명하여 주목을 받게 되었다(kim, 2012; Yoo & Kim, 

2018). 집안일을 하거나 외출할 때에도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지 않고 밀착되면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기의 심리적 안정과 편안한 육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Attachment Parenting International(API)는 1994 년 생겨서 본격적으로 애착육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발생시점인 1990 년대 초 미국 유럽 등에서 지금의 양육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서양의 양육방식이 오히려 아이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물질적 풍요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전보다 잔병치레, 소아비만, 성인병, 문제행동, 자살, 범죄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이 서양의 육아방식이 신체 접촉에 너무 인색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Nicholson & Parker, 1994). 이에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과 세심한 보살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애착육아가 가능한 것이 포대기라는 것이다.

William Sears et al. (2020) 에 의하면, 애착육아 단계 중 출생부터 만 1 세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애착관계가

깊어지는 시기가 만 1 세~3 세, 안정적인 애착관계에 접어드는 시기를 만 3 세~5 세, 애착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를

만 5 세~10 세로 보았다.

3. Parenting Items Similar to Podaegi

3.1. Podaegi

포대기는 아이를 업을 때 두르는 끈이 달린 작은 이불’을 의미한다(Kang et al., 2015). 천의 라고도 불리웠다.

조선 후기 서민층 부녀자들의 쓰개를 처네라고 불렀으며, 쓰개치마와 유사하나 조금 작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처네는 포대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Yoo, 1980). 포대기용 천의는 아기를 업을 때 두르는 것으로 기본 형태에 좌우

끈이 달린 것이라 할 수 있다(Lee, 2016).

Han and Lee (2020)는 포대기를 착장 방식에 따라 띠형, 이불형, 결합형, 처네형, 근현대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띠형은 두께가 두껍지 않은 한 장의 천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감싼 뒤, 양 측면을 주름잡아 묶은 형태의 포대기이다. 

이불형은 띠형과 달리 두께감이 있는 사각형의 직물로 아이를 감싸고, 그 위를 별도의 끈으로 묶어 고정한 형태이다. 

결합형은 이불형 포대기로 아이를 두르고 그 위를 띠형으로 한번 더 감싸 업은 형태이다. 처네형은 밑단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사다리꼴 형태에 깃 또는 동정이 달린 포대기이다. 처네형 유물 대부분은 누비포대기이다.

마지막으로, 착용한 형태는 이불형 포대기와 유사하지만, 상단부의 깃, 양쪽 끈과 같은 처네형의 구성요소를 갖춘

형태를 근현대형으로 정의하였다.

포대기에 업힌 아이들의 팔은 대부분 포대기 밖으로 들어난 모습이 많은데,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포대기

착장법과 관련이 있다. 1927년 일본인 무라야마 지준(村山 智順)의 ‘조선의 복장’에 따르면, 조선의 여성은 아이의

상체를 세우고 하체는 자신의 허리 위에 밀착시켜 아이를 업었을 때 아이의 상반신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했으며, 

끈을 어깨에서 가슴 쪽으로 걸쳐 묶지 않고 겨드랑이 아래에 걸쳐 묶었다고 한다(Murayama, 1927/2017). 반면에

일본은 여성이 자신의 등에 아이를 완전히 밀착시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업었다.

3.2. Sling

이러한 포대기와 비슷한 것이 슬링(Sling)이라는 것이 있다. 슬링은 한쪽 어깨에 옆으로 아이를 업는 방식이다.

그러나 포대기를 사용하였을 때의 균형감에는 미치지 못한다(Jeon, 2017). 슬링은 출생부터 만 3 세까지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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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더 아이가 크면 천이 힘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의 포대기는 때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여러 크기와

종류가 있었고, 3 세 이상의 아이를 업을 수 있다.

3.3. Baby Carrier

포대기처럼 묶어서 아이를 업는 방식이 아닌 백팩(Backpac)을 메듯 고정형으로 아이를 안는 방식으로 최근

한국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아기띠(Baby Carrier)를 찾는 외국인이 유독 많다고 한다. 이 아기띠는 견고하고 묶기

편리하지만 슬링처럼 출생 후 8 개월 가량의 아기를 업거나 안을 수 있다.

4.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Overseas

4.1. Korean Traditional Podaegi

한국의 포대기는 고대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권 50, 열전 제 10(三國史記 卷第五十 列傳 第十)에서, 궁예(弓裔)는 신라시대 제 47 대

헌안왕(憲安王, ?~861) 5 월 5 일에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일관(日官)이 궁예를 키우지 말라고 아뢰니, 왕이

궁중의 사람을 시켜 그 집에 가서 죽이게 하였다. 그 사람이 포대기에서 그 애를 꺼내 처마 아래로 던졌는데, 

유모인 여자 종이 몰래 받다가 실수하여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한쪽 눈이 멀었다. 이를 안고 도망을 가서 힘들고

고생스럽게 길렀다고 하면서 출생 시에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Kim, 1996), 여기에서 포대기가

언급이 된다.

또, Encyclopedia of Korean National Culture 의 양지(Yang-ji (良志))편에는 삼국시대 양지라는 스님은

선덕여왕대(632∼646 년)에서 문무왕대(661∼680 년)에 걸쳐 활동한 인물로 추정되며, 그가 살던 절을

석장사(錫杖寺)라 한 것은 ‘석장(錫杖)끝에 포대를 달아 두면 지팡이가 스스로 단월(檀越)의 집으로 날아가서 재 지낼

비용을 거두어 다시 본래의 장소로 돌아왔다 하여 얻어진 이름’이라 한다는 것이다(Jang, 1997). 이처럼 고대

문헌에서 포대기는 삼국시대에 실존한 인물과 함께 보여진다.

한국의 포대기에 관한 풍습으로는 아이를 낳은 지 스무하루(21 일)째 되는 날을 삼칠일이라 하는데, 이때 외가에서

할머니가 누비포대기를 해오기도 하였으며, 돌 때 외할머니나 고모 같은 근친자가 옷이나 반지, 수저, 돈 이외에

포대기를 선물하였다(Lim, 1995) 

조선 후기부터 개항 이전의 시기에는 주로 띠형 포대기가 나타나고, 1876 년 개항 이후부터 해방 이전 시기에는

띠형 포대기 뿐만 아니라 처네 형, 결합 형 등 다양한 형태의 포대기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종류마다 크기나 형태가

달라도 아이를 등에 업거나 잠자는 아이를 업다가 내려놓으면 이불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Han & Lee, 2020).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전쟁과 같은 혼란을 겪으며, 해방 이전 시기와 유사하게 이불형을 많이

사용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와 현대화를 겪으며 본 시기에는 이불형에 끈이 있는 포대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20세기 후반에 다양한 화학섬유가 양산되면서, 포대기를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Lee, 2017). 

1980년대 포대기는 세탁이 편리한 소재로 만들거나 지퍼를 다는 등 현대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는 포대기의

소재나 길이, 가격대 등이 더욱 다양해지고 패션화 되었음에도 지게식 캐리홈, 아기바구니, 아기띠 등 육아용품이

개발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한국의 전통 포대기 사용이 감소되었다.

1987년 동아일보에서는 현대식 포대기는 80년 첫 선을 보인 이후 해마다 20%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Jung Hwa SEO, Ki-Pyeong, KIM / Journal of Koreanology Reviews 1(2), pp. 19-26                         23

육아용품 메이커에서는 업는 띠의 경우 띠의 여밈 부분을 개선하고 목을 못 가누는 아기를 위해 목 받침대를

부착하거나 망사로 여름용 띠를 내놓는 등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 소비자는 현대식

캥거루띠는 다리와 허리가 아프고 아기의 다리도 빨갛게 진무르는 일이 종종 생긴다고 하면서 처네형 포대기는

보기에 다소 촌스럽지만 허리에 닿는 면적이 넓어 편안하고 아기와 밀착되므로 안정감이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김경희 교수는 “처네 포대기 보다 끈이 좁고 딱딱한 캥거루띠는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고 보도하였다. 특히 엄마와 아기가 피부접촉을 하지 못하는 지게식 케리홈은 양쪽에 불안감을 준다는

것이다(Kim, 1987. April.13).

최근 ‘HIPABABY’ 라는 온라인쇼핑몰에는 다양한 포대기가 있다. 단순히 천으로만 된 것에서부터 아기 등을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포대기가 있는가 하면, 한국 전통의 일반적 포대기가 있고, 아기띠와 유사한 형태도

포대기 범주에 들어있다. 모두 ‘Podaegi’로 불린다.

4.2. Comparison of mexico

Son (2009)에 의하면 신부이자 교수인 프란시스코 로페스 데 고마라(Francisco López de Gómara)는 역사서

‘멕이코 정복(La Conquista de México)’ 등을 남겼는데, 그의 역사서에 아즈텍 인의 포대기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 1492 년 스페인에 의해 신대륙 발견이 되기 이전 남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 중 아즈텍인들이 같은

민족이라 기록한 ‘고리’족인 콜와인들은 기원 후 49~50 년 소규모로 이주하다가 670 년 경 대규모로 멕이코에

왔다고 한다. 이 콜와인들은 멕이코에 올 때부터 고도로 발달된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여러 기록이 있고, 

그들이 사용했던 등에 업는 포대기 이외에 중요한 언어, 가채, 갓, 두루마기, 상투, 쪽머리, 비녀, 옥, 윷놀이 등이

현재 멕시코에 한민족의 이주를 증명하는 예라고 설명하였다(Son, 2010). 벽화 속에 나타난 아즈텍인들의 모습 중

머리에 천의 양쪽 끝을 묶어 아이를 업은 모습이 있다. 

4.3. Comparison of Japan, China and Korea

1933년 11월 15일 Dong-A Ilbo 에서는 조선의 포대기는 대개 무명이나 주단에 솜을 두어 누빈 것이 대부분이라

하였다. 또, “한 벌 장만하면 어린 아이 여러 형제를 기를 수 있다” 고 하였는데, 안는 것보다 일하기 편하고

걸음걸이에 좋고, 아이의 배를 차게 하지 않는 좋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넓고 두터운 보에 네 귀에

끈이 있고, 두 개는 어깨에 매고, 두개는 허리 근처를 맨다고 하였다. 일본사람은 가는 끈으로 어깨와 넓적다리를

매는 방식으로 아이의 다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묘사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의 포대기는 매는 방식이나 끈의

폭이 중국과 일본보다는 낫다고 하면서도 포대기를 사시사철 무조건 이용하지 말고 아이의 손을 자유롭게 매도록

하며, 겨울이면 업은 아이의 발이 시리지 않게 포대기가 들뜨지 않도록 하되, 너무 힘껏 졸라매지 않는 등 포대기

사용에 주의할 점을 소개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까지 일부러 어린 아이를 보는 여자애를 두어 늘 업혀 내 놓을

정도였다. 이처럼 한국에서 어린아이를 업는 것은 엄마의 활동에 제약을 줄이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일반적인

육아법임을 알 수 있다.

소설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아이를 업는 방법의 차이가 나타난다. Mom's secret 이라는 소설에 따르면 일본과

우리는 아이 업는 방식이 달라 아이를 업은 뒷모습만으로도 일본 여자와 조선 여자를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일본인은 아이를 업을 때 넓은 띠로 엑스(X)자 되도록 묶어서 치렁치렁하지 않았다고 한다(Bae, 2018). 포대기 착장

모습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다. <Figure 1>은 일본 여자가 아이를 업은 모습으로 띠가 아이의 엉덩이 밑과 여성의

어깨 위를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끈을 어깨위로 두르다 보면 끈이 길게 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조선은 <Figure 2>처럼 포대기가 겨드랑이 밑으로 한번만 지나가도록 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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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omparison of the Western Swaddling and Korean Podaegi

Jung(2008)은 ‘서양의 waddling의 기원과 역사에 관한 연구’에서 고고학적 기록에 따르면 스웨들링(Swaddling)은

B.C. 4000년경 중앙아시아의 이주민들에 의해 사용된 ‘등에 매는 지게식 요람(back-pack cradle board)’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크레타의 아지아트리아다(Agia Triada) 지역에서 발굴된 B.C. 2600∼2000년대 청동기 시대의

스웨들링된 아기 형상 유물은 고대 유럽지역에서 스웨들링이 행하여 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Table 1: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Overseas

Country Parenting items similar to Podegi

Korea
The width of the string is about halfway between China and Japan, and up is a way to firmly fix 
the child to the mother, free the child's hands, keep the child warm, and also serve as a blanket.

Mexico
It is presumed that the Kori tribe, a Korean people, migrated and spread Korean traditional 
Podegi, and it is the same method as traditional Podegi.

China
The wide and thick bo has four straps on its ears, two on the shoulders, and two on the waist so 
that the child cannot fully adhere to the mother's back.

Japan
By tying the shoulders and thighs with thin straps, the child's legs may be uncomfortable and 
exposed.

Western
A method of wrapping the baby tightly in a cloth to restrict movement of the limbs, evolving 
into a holding rather than a carrying method.

Korean Woman 
Carrying Her Baby 

In 20C

Mexico Woman
Carrying Her Baby

In 20C

Japanese Woman 
Carrying Her Baby In 

20C

Western Woman
waddling Her Baby

In 20C

Source: Busan Museum, 
2009b; Han, J. H. & Lee. 
E. J. 2020

Source: http://real-history.co.kr/
board/223399/view?_idx=246696
&page=1&keyword=&category
idx=&sortby=CREATE_DATE

Source: Busan Museum, 
2009b; Han, J. H. & Lee. E. 
J. 2020

Source: Cunnington, P. E., & Buck, A. (1965).

Figure 1: Woman Carrying Her Baby In 20C

그러나 이는 단순히 아기를 천으로 아기를 꼭 단단히 감싸서 팔다리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한국 전통의

등에 업는 포대기 형태와는 거리가 있다. 이것은 후에 앞이 슬릿으로 트인 셔츠나 사각형의 싸는 천으로 가슴에서

발끝까지 내려가서 접어 올리는 베드(bed), 웨이스트코트(팔을 묶는 튜브와 같은 것) 등 신생아를 묶고 감싸기 위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Rose(1989)는 그의 저서에서 삽화로 아기들의 스웨들링 과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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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한국의 포대기는 서양의 스웨들링과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고 발전해왔으며, 가까운 일본의

포대기도 한국의 포대기 형태와 같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의 포대기는 애착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전통적인 한국의 포대기만의

차별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하는 것이다. 세계시장과 문화 교류의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 K-POP, K-Food와 같은 K문화 상품과 개인 브랜드의 우수한 상품성 등

복합적으로 뒷받침되면서 한국이 세계시장에 선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Kotra 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이 2018 년 2 월 14 일 시점 미국시장에 47 개의 주요

유아용 슬링캐리어 공급업체가 있으며, 이 중 33 개사는 미국 기업이고, 14 개사는 인터넷이나 미국 소매업체를

통하여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해외 공급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슬링캐리어를 포함한 기타 섬유제품

수입액은 2017 년 기준 27 억 9013 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고, 수입 시장 점유율 1 위는 중국으로 전체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멕시코(8.8%), 캐나다(3.3%), 인도(2.5%), 베트남(1.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필수 포함할 문구, 최대 권장 중량, 기술 규정 등 유아용 슬링캐리어에 대한 신규 안전

기준을 발효하였다(Lim, 2018).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육아용품 구매 시 안전성 인증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오프라인 구매가 주된 구매 경로라고 한다. 또한, 수입 육아용품의 구입 경험이 96.6%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한국 육아용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 주된 이유가 A/S 등이 번거로울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이 유아용 슬링캐리어 점유율은 낮은 편이나 현재 한국의 포대기의

가능성과 전망은 충분히 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해외 육아용품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제품 표준 및 절차 준수, 현지에

맞는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으로 한국의 육아용품의 점유율이 낮은 상태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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